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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업계 상생 협력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
-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 4일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방문

 
- 농업환경 분야와 산업계, 이에스지(ESG) 경영 연계해 상생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환경 분야와 산업계 이에스지(ESG) 경영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

혔다.

 이를 위해 이상재 농업환경부장이 4월 4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반도체 

전문기업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방문, 농업환경 분야 중점 추진 사업(온

실가스 감축, 재생유기농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로부터 이에스지 경영 내용을 소개받고, 반도체 생

산공정을 둘러봤다.

 양측 실무자들은 자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바이오차*와 토양 

탄소 관리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풍화 촉진*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바이오차(Biochar):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 산소가 제한

된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를 350도 이상의 온도로 열분해해 제조한 다공성 탄화물질

 * 풍화 촉진(EW, Enhanced Weathering)기술: 인위적으로 암석 풍화 기간을 단축하는 

기술로, 암석의 입자를 작게 만들어 이산화탄소 포집 속도를 더 빠르게 함.

 또한, 농촌진흥청이 재생유기농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풋거름(녹비)작물 

종자 보급 사업과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이에스지 경영 전략을 연계하는 방

안도 논의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와 

관련해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양 탄소 저장 방법론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와 산업계가 상생하는 민관 협력 모형을 구

축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사업, 정책 

제안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농업이 탄소 저장 산업으로써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며, “에

스케이하이닉스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 이에스지 경영을 실천

하는 구체적인 모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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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업환경분야와 ESG 상생방안을 위한 SK하이닉스 방문

 목   적

 ○ 농업환경 분야 중점 추진 사업(온실가스감축, 재생유기농업)과 

기업 ESG 상생 협력 방안 모색

 개   요 

 ○ 일  시 : 2025. 4. 4.(금) 13:40~15:30

 ○ 장  소 : SK 하이닉스(이천)

 ○ 참석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토양물환경과장, 

재생유기농업과장 등

 (SK 하이닉스) 최광문 부사장(정책대응 담당) 등

 세부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3:40～14:20 40 SK하이닉스 회사 및 ESG 경영 소개 권혁화 팀장
(SK하이닉스)

14:20～15:00 40
ESG 연계 가능한 농업환경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재생유기농업 소개

발표: 안난희연구관

전상호연구사

15:00～15:30 30 반도체 생산공정 방문 권혁화 팀장
(SK하이닉스)


